
한국, 아시아, 유럽을 잇는 ‘국제교류와 담론 생산’의 플랫폼,  

2015 IETM 서울카라반 (2015.09.10 ~ 2015.09.12) 

 

현대공연예술네트워크 IETM(International Network for Comtemporary Performing Arts)는 1981년 출범한 이

래, 전 세계 50여 개국 500여 공연예술기관과 단체, 개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 비영리 네트워크입니다.  

올해에는 ‘Looking for Common Grounds’ 라는 테마 아래, 한국에서 ‘광주 아시아 위성회의(9월 7일 ~ 9월 9일)’

와 ‘서울 카라반(9월 10일 ~ 9월 12일)이  개최됩니다. 서울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서울 카라반은 3일동안 다양한 장

르의 국내 예술창작 현장을 소개하는 ‘서울시창작공간 투어’, 활발한 국제교류 사업을 진행하는 공연예술 창작자, 

기획자 4인의 생각과 경험을 들어보는 ‘Bring up the Issue’, 국내 우수한 공연예술단체 6팀을 해외 관계자들에게 

소개하는 ‘Artists’ Talk’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됩니다.  

 





Session #1 _ Bring up the Issue 

9월 10일(목) 15:00~17:00   I   시민청 바스락홀(B2) 

2인의 공연예술 기획자와 2인의 창작자가 풀어놓는 생각과 고민을 들어보는 Ted 형식의 세션. 

그들이 요즘 꽂힌 것(What I am immersing myself in now)’과 ‘풀릴 듯 풀리지 않는 것

(What I am struggling to now)은 과연 무엇일까? 

※ 모든 세션은 동시통역이 진행됩니다 

타다 준노스케 

연출가/배우/도쿄데스록 대표 
  

전 세계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우경화되고 있는 일본 
정세 속에서,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로
서 전쟁과 연극이라는 테마를 
'경계'라는 관점으로 이야기한
다. 

곽창석 / 예술불꽃 화랑 대표 

  

놀이와 공연의 사이; 현재 사회적 통념으
로 불꽃이 가지는 이미지에 대해 살펴보고, 
불과 불꽃을 주 언어로 공연을 제작하는 
단체의 고민을 이야기한다. 

류선정 / 코레아뮤저 기획자 

  

해외 순회공연을 진행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장
애물들에 부딪힌다. 자꾸만 지연되는 일정 속에
서 약속대로 투어를 진행하는 것과 포기하는 것 
사이의 실질적 딜레마를 논한다. 

신민경 / 국립극장 PD 
 

무대와 관객이 분리된 현
대 극장에서 마당극, 판소
리 등 한국의 전통예술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객 
참여의 방식을 어떻게 변화
시킬 수 있을까? 



Session #2 _ Artists Talk 

9월 11일(금) 14:00~18:00   I   문래예술공장 

예술 한류 시대, 전 세계를 무대로 꿈꾸는 한국의 아티스트들이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소개하

는 세션. 공모 및 발표 심사 및 추천을 통해 선정된 총 여섯 팀의 젊은 예술가 그룹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여러 나라에서 온 문화예술 관계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 모든 세션은 동시통역이 진행됩니다 

• 고블린파티 

• 극단 목화 

• 단편선과 선원들 

• 모던테이블 

• 송주호 

• 서영란 



Session #3 _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소개 & 
한국-호주 협업 Case Sharing 

9월 12일(토) 10:30~13:00   I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문의전화: 서울문화재단 제휴협력실 
             (☎ 02-3290-7052/7053) 

거리예술의 창작지원과 전문가 양성 및 서커스 저변확대와 인력 개발에 밑거름을 마련할 서울거

리예술창작센터의 공간을 투어하며 그 곳에서 추진될 사업들에 대해 들어보고, 더불어 서로 다

른 장르를 하나의 작품으로 자연스럽게 녹여낸 한국-호주의 협업 프로젝트 ‘사물이야기’에 대

해서도 들어보는 세션. 


